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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遊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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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遊記 3

㵢

  

1) 은 모두 판 면으로 이루어진 목활자본 책으로 임자년31 62 1 , (1912)蓬山浴行錄  

성주의 에서 간행하였다 한강의 대 후손 의 발문에 의하면. 13 ,檜淵書院 鄭在夔

봉산욕행록 은 본디 한강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 여행을 수행하였던 한강의,  

제자 의 문집인 에 초고본이 전해오고 있었는데 다시(1569-1634) ,李潤雨 石潭集

밀양의 집에 전해오던 초고본 책이 있어서 이 두 책을 참고하되 상세1 ,盧學士

한 쪽을 취하여 정본을 만들어 에 부친다고 하였다 이와 별도로 의.活印 李潤雨

권 의 제 판부터 제 판까지 한 편이 수록되어 있는4 37 53石潭集 蓬山浴行錄  ｢ ｣

데 그 내용이 거의 이 책과 대동소이하나 회연서원 간본의 봉산욕행록 에는, ,   

석담집 봉산욕행록 에 없는 내용이 간간이 추가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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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의柳亭 崔應泗 蓬萊紀行

  



․ (1) /遊記 5

이 엄숙하고 나졸이 벌여서 있는 의 관청은 결코棨戟 刺史 儒

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구름 가의 과 바닷.者 日域

가의 관문은 의 눈을 통쾌하게 하기에 족하였고,志士 蓬萊山

의 소식은 물을 곳이 없으나 의 괴이한 이야기는 참으로海上

실제 이야기였다 함께 유람한 자는. --- 黃慶彦 朱億祥 李

이다 와 의 목욕 의. , ,思沃 宋億祥 鶴巢臺 梵魚寺 溫井 草梁 防戍

와 의 수만 수천 기상은 길이 다급하고 생각이多大浦 絶影島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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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과 의竹 孫奎永 南征卽事 棄翁 孫海永 次韻詩牖

  

 

 



․ (1) /遊記 7

  

나는 병으로 에 엎드려 있어서 잠에 지쳐 혼미한데다山齋

가 더욱이 필연과는 소원해졌다 마침 가 시 한. 族從 竹牖

축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곧 무술년 월, 8 南征

였다 재삼 읽어보니 의 바람과 안개가 입 안에.卽事 湖海

향기롭게 풍겼다 나 또한 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입맛을. 齋

다시는 중과 같은지라 감히 의 생각을 내어 억지로, 臥遊

운을 따라 지었으니 마치 눈먼 사람이 길을 더듬듯이 서,

투름이 있고 추한 여인이 가 찡그리는 모습을 흉내내, 西施

는 것과 같으나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속된 말이라 간장,

독을 덮더라도 또한 영광이겠다.

發行 蓮花洞 諸石堂 鵲院 院洞 臨鏡臺 黃― ― ― ― ―

山 梵魚寺 倭館 溫泉 東萊邑 朝暾樓 鄭墓― ― ― ― ―

바다와 관람永嘉臺 鄭撥 碑 絶影島 周禮― ― ― ― ―

구포桐院 倭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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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晦亭 閔在南 東遊錄｢ ｣

  

  



․ (1) /遊記 9

의령 마산 창원 김해, ,鼎津 月影臺 浮鶴山 金猪島― ― ―

, , ,首露王陵 竹島 明湖 長林 多大浦 沒雲臺 夜望臺― ― ―

부산 양산 ,倭館 溫泉 梵魚寺 黃山驛 龍塘 三― ― ― ― ―

밀양 점필재묘소,浪 嶺南樓 大堤里 靈山 朴津― ― ― ―

의령 新蕃

막 부산으로 향하면서 왜관과 초량 등지를 바라보며 손가락질

하다가 홀연 왜인의 복장을 한 일곱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 매우 괴이하였다 한 왜인이 나를 노인이라 부르면서.

나이가 몇이냐 고 물었다 말은 조금 알겠고 이해되“ ?” . 漢字

지 않는 것은 로 소통하여 그제서야 그의 성명이,筆話 平富政

인 것을 알았다 그의 말이 우리나라에도 밀양박씨와 선산. “

김씨가 있는데 그 선조는 모두 귀국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

조금 있다가 작은 왜인이 한 자 남짓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서

머리 쪽으로 끄집어내어 들어서 눈에 갖다 대는데 저들의 이,

2) .時繡衣任應準 在樓東小冊室 敲扑喧囂 嗔喝截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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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이었다 나에게 밀어 주면서 말하기를 노인께서. “千里鏡

한 번 보시라 고 하였다 한쪽 눈에 갖다 대니 눈이 어지러” . ,

워 보이는 것이 없더니 한참 만에 시선이 안정되자 십리 사, ,

이에 나물 캐는 여인이 광주리를 이고 있는 모습과 볏짐을 지

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천리경 앞에 또렷이 나타났다 참으로.

이다 어제는 의 산천을 보고는 스스로 이라 하.奇寶 異域 奇觀

였는데 이제 이국 사람과 상대하여 담소하고 또 을 보았, 寶鏡

으니 그 기이함이 또 어떻겠는가?

다행히도 기자의 나라에 태어나幸生箕子國

또 봉래산을 구경하였네.又見蓬萊山

늙어가면서 만족할 줄 아나니老去方知足

바람에 한 바탕 웃고 돌아오노라.臨風一笑還



․ (1) /遊記 11

4. 의梅屋 朴致晦 南遊紀行｢ ｣

, , , ,踰萬德嶺 溫泉 六隅亭 永嘉臺次五沙李貞肅公鼎運板上韻 觀

, , , ,捕鯨 毛蛤俗號 藏久 贈釜山僉使申泰善 異 船 戱贈越後咏 昂 㨾

, , , , ,兩兒 降仙臺 自牛巖泊絶影島 登絶影島眺望五六島 牧馬塲

, ,少 海岸望萊 過沒雲臺追懷鄭將軍運立 崖壁有感 過三叉江憇 舘 慬

, ,望鳴島口號 海上逢立春 , ,宿巨濟大洋舟中 呈鄭萊伯顯德 釜山鎭

,贈趙僉使儀顯 萬年臺落成宴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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穹崇 耀滄波畫舳 둥그렇게 채색한 고물이 파도에 빛나니

越後琉球兼薩摩 에찌고와 류우큐우와 사쓰마의 배를 겸하였고

捷舌侏 同鳥獸㒧 혀꼬부라진 이상한 말 새소리와 같은데

紺衫矮短若袈裟 감색 저고리 작고 짧아 가사와 비슷하네.

迎賓作敬羅泥塑 손님 맞아 경례함에 진흙 인형 벌인 듯하고

催米高呼立夜叉 쌀을 재촉하여 소리치며 야차가 서 있구나.

三國儀形觀一席 세 나라의 예식 모습을 한 자리에서 보다니

平生奇翫此無加 평생의 기이한 구경 이보다 더할 게 없네.

3) 규장각 원문자료 일성록 년 윤 월 일, 1860 3 25 慶尙監司洪祐吉以東萊府漂到異船問情

: .馳啓 所着或靑或黑 上單 下單袴 皆是緞氈 合襟處 連結團樞 足着黑皮鞋 共一百十人襦



․ (1) /遊記 13

5. 의式好堂 安彦繆 觀海紀行｢ ｣

무인년 : , , , , ,三浪津値雨 天晴渡津 至金陵 途中口占 宿鳴湖 宿

, , , , , ,長林趙友家 野望臺 登沒雲臺 入倭館 晩登東萊城 浴溫泉

, .宿梵魚寺 還至院東贈別金友之梁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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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 ,春日與李竺南敏裕姜栗坡尙 再遊萊海初到鵲院 暮抵墢

, , , , .新店 錦湖作 入梵魚寺 行至蓬萊 滯雨龜湖

6. 의西扉 崔宇淳 東遊錄｢ ｣



․ (1) /遊記 15

고성 향교鶴山里 唐項浦 竹谷 鎭海鄕校 東田― ― ― ― ―

嶺 月影臺 鶴南齋 馬山浦 漕倉 鳳巖津 安民嶺― ― ― ― ―

熊川 德川 素沙 石花峙 金海 龍南 花木里― ― ― ― ―

, ,金海 崇善殿 涵虛亭 燕子樓 招仙臺 立巖津 平― ― ― ―

康津 南昌津 龜浦 德浦 九德峙 富民村 倭― ― ― ― ― ―

館 影島 西館 兵隊廳 東館 洋館 淸館― ― ― ― ― ― ―

草梁 舊館 釜山 東萊府 靖遠樓 溫泉 梵魚寺― ― ― ― ―

梁山 雙碧樓 黃山驛 通度寺 蘇台洞 勿禁津― ― ― ― ―

김해金海 上東 中北 自如驛 昌原府 客館 馬山― ― ― ―

浦 龜山 竹谷 新川 新化洞 甘峙 鶴山里― ― ― ― ― ―

4) 권 부록, 4 : .崔宇淳 西扉文集 崔正模 撰 家狀 常曰 彼之所雄 惟機械之勝耳 我但

. .以短相角 所謂以其兵與敵也 有志者 當擊其具 心解其理 以致其用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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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이 되어 북쪽으로 담을 따라 반 리를 못가서 문이西館

있는데 좌우에 탑이 있고 이라 새겨 놓았다 조금 들‘ ’ .奉獻

어가자 한 장원이 있는데 화려한 기교를 다 부려놓았다. 神祠

라고 한다 조금 남쪽에 한 에서는 왜인 아이 수백 명이. 莊園

마침 공을 차며 놀고 있었다 조금 서편의 큰 장원 문 밖에.

한 병정이 칼을 차고 지키는데 이 사람을 보고 짖으며 물猛犬

려고 하였다 이라고 한다 앞서의 점포로 되돌아와서. .兵隊廳

다시 을 향도로 하여 아까 지난 곳에 이르니 왜인 한 명,黃生

이 아이를 안고 서 있다가 나의 의복을 보고는 존경하는 뜻을

보이더니 나를 맞이하여 그 장원으로 들어가서 꽃을 구경하,

게 하고는 종이 두 장을 꺼내면서 존함을 적어 주십시요, “ ”

라고 하였다 각기 언시를 적어 주었다 그 또한 감사의 예. 5 .

를 표하고는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과 쌀을 찧는 여러, 浴桶

및 의 연습과 과 을 보여주었다 돌아 나오.輪法 隊伍 僧堂 佛障

자 패를 적어 주는데 곧 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丸島周太郞

람됨이 순후하고 조심스러워 간사한 태도가 없이 자못 어른을

모시는 예를 알았다.



․ (1) /遊記 17

7. 의蓮溪 朴時燦 南遊錄｢ ｣

경주 , ,盈德 周坊村 長沙 淸河邑 杞谷 瞻星臺 半月城― ― ―

울산 동래鹿洞 靑松里 石川亭 溫井 東萊邑― ― ― ― ―

동래읍 양산,倭館 監理署 釜谷洞 梵魚寺 內― ― ― ― ―

밀양院庵 化山里 石穴浦 鼠田 新基 慕先亭― ― ― ― ―

밀양 청도,鈒浦 校洞 嶺南樓 明岱 永川邑 笠― ― ― ― ―

巖 五舍村 泥峴 雪嶺 到家―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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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장차 을 향하는데 에서 까지 회칠한 담19 ,倭館 釜山 監理營

장과 수를 놓은 듯한 대문이 늘어서서 마치 인 듯하였다.仙境

동서 두 왜관은 서로 거리가 여 리인데 겹겹으로 누각을10 ,

세우고 색색의 상품을 진열한 상점마다 능라 비단과 진귀한

물건들이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여 이루 형상할 수가 없었

다 또 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지른 나무가 움직이면서. ,火輪舂

수 백 개의 절구공이가 저절로 방아를 찧었다 반나절을 다니.

며 구경하다가 밖에서 유숙하였다.監理營

東南海曲盡盤回 동남쪽 바다 구비 모조리 돌아드니

平地起峰兀一臺 평지에 일어선 봉우리 대 하나 우뚝하다.

島影旗 壘上列旄 섬 그림자는 깃발처럼 보루 위에 늘어서고

波光鏡面匣中開 물결 빛은 상자 속의 거울처럼 열렸네.

重重畵閣奇花爛 겹겹의 그림 누각에 기이한 화초 찬란하고

汎汎風檣落葉來 둥실둥실 배들은 낙엽처럼 떠 있는데

最是釜山要守處 안쓰럽다 부산이라 수비의 요충지에



․ (1) /遊記 19

堅城何故半生苔 견고한 성이 어찌하여 반쯤 이끼가 생겼는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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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遊記 21

5) 은 목판본 책인데 필자 소장본을 으로 하였다1 , .柳亭逸集 底本  

6) 책은 필자 소장의 필사본이다 이 책은 의 인1 .棄齋稿 零本 棄翁 孫海永 詩稿  

데 에는 글자가 마멸된 채 한 글자만 판독할 수 있는데 책의 본문, ‘ ’ ,表題 稿

내용을 살펴보면 본디 표제가 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렇게 명명한다‘ ’ , .棄齋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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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遊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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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遊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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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遊記 27

. .夫觀物者 物而已 則可謂善觀乎 必也心目俱到 然後可以蓄吾之所有也

.經云致知在格物 傳云覽物興思 古人豈欺余哉 吾夫子嘗轍環天下 其心固

.有所在 而所過山川 卽眼前物也 聘大觀於登泰 發浩歎於臨河 又言仁者智

7) 은 권 책의 목활자본이다 이 책의 본문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9 5 .晦亭集  

의 남명학고문헌시스템에 텍스트로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文泉閣

여 구두를 떼고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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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之樂 則聖人亦不曾恝然於山水矣 厚重者山 而峯巒岳麓 列爲方鎭 周流

者水 而江湖川澤 橫作地紀 究其本 則崑崙也 黃河也 語其類 則丘垤也

. .行潦也 低以爲平地 會以爲滄海 其象坎艮 其理動靜 然所恨者 凡天下許

. .多山川 非足跡所可遍覽也 或曰擧一方 天下可知 奚必每每遊觀乎 此則

.大體說也 非纖悉也 均是山也 而明堂於泰 雲臺於華 石室於衡 寶符於恒

.其蹟各不同也 俱是水也 而九江大龜 三淮 珠 洛之出書 漢之沈碑 其事蠙

亦各有異 其餘劍閣太行瞿塘灎 之險 會稽天台雲夢洞庭之美 皆風雨之所澦

.興 魚龍之所伏 然奇形異跡 出沒變化 可驚可愕者 可喜可悲者 不可彈記

.則豈可謂擧一方 而知天下乎 余靜居鑑湖之西 茅山之陽 未知此賀道士之

.鄕歟 陶隱士之居歟 逍遙自適 有時積鬱 則飄然與一驢一奚 彷徨於域中

.烏得免井觀耶 歲菊月望 東遊海上 路過柳學士元庸家 將別 學士曰 吾夙

.抱山海之志 而送子先著 且憤且羨 余笑曰 山海吾遊散家物也 何關於學士

.古以學士之選 擬之登瀛洲 然安敢望眞瀛洲乎 吾行方向蓬萊 若遇安期生

. .則必言柳學士若來 迓風回船 使不到靈境也 相與呵呵而分手 行到鼎津

. .船人指點東畔曰 此有漁溪趙先生墓 先生端廟時人風節 與梅月堂相高 余

.慕其爲人 登拜墓所 至馬山浦 海賈陸商 戰艦漕船 雜還於上下 浦口亦可

. .觀也 訪所謂月影臺 羅代崔學士孤雲所遊也 傍有文昌故郡 前有浮鶴山

.山下金猪島 世傳以爲學士之父爲文昌守時有異事云 此說甚誕 非儒者所可

. .傳信也 過昌原府 至駕洛故都 山川開豁明媚 依然若尙有佳氣 熊川之可

德島 爲右虎 東萊之沒雲臺 爲左龍 其間地形 長博可五六十里 田畓人家

.外 皆蘆田鹽場 前無所遮 惟見海色浮天 儘是快闊境界 但欠藏抱氣勢 所

.謂盆城臺涵虛亭燕子樓龜旨峯 皆其舊跡 城西北門外金許兩陵 與丘 同體壠

碑陰書首露王 開國於漢建武十八年 有子十一人 二人賜姓許從母后 而今

.狐峴許其裔也 陵前有會老堂 嘗觀濯纓子作其記板刻猶掛壁上 享國四百餘

.年 歷十世 降新羅國除 拊古興嘆亦一滄桑界也 自竹島 方向明湖 臨風擧

.帆 隱然想晉之王濬 舟過三山 直指建業時氣像 暮泊津頭 鷗鷺鳧雁之屬

飛鳴於蘆荻之岸 遠近村 上下津客 喧噪於煙雲之中 欣然如復見西湖之錢狵

.塘 俄見海上點點漁火隱隱而來 鼓舷而歌漁父辭 漸近南岸 眞畫不得之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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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也 蓋明湖一島 在故都南五十里 江海之交 周四十里 遍是鹽田魚莊 民

之資生以此 北通鷄林 洛江西接馬山統營 商賈之往來 貨物之交易 甲於江

南 人言大明輿誌末 朝鮮國南方有蘆花連陸十里地 一日消生百萬金者 卽

. .此地云 東渡長林浦 舟中回望古都形勝 則眞王者居也 山則智異一脈西來

而南盡 水則鼎津合流洛江衆流北折而東廻 會于明湖 入于海 如人橫金帶

.對玉盤而端坐 始覺絶勝於昨日所見 國號駕洛 良有以也 至沒雲臺海上 壯

.觀都在於此 東萊金井山一支 南走五十里 欲斷復連 乍屈還聳 直欲渡海而

却立於雲中 累日所見於鞍馬舟楫之上者 盡會膝下熊川之所謂天子峯張樸

山 俗傳何據可怪 可怪惟見漁舶商帆 出沒往來於遠近 南望黑山橫臥於煙

. .霧之中 認是對馬島也 坐見異域甚不易得之事 下有龍湫石 如 劍簇立於朿

海口 凸凹 風蕩水激 則怒吼於虛中 踴躍於石間 色透雪花 響疑鍾磬谽谺

. .氣像陰慘 不可褻玩 上有忠臣鄭運碑閣 在昔壬亂時 立節於此地故也 遲

回周覽 精爽飛越 回至多大浦 浦東夜望臺 眼界之通暢 雖遜於沒雲 物色

. .之端妙 亦一別區 晝觀不如夜 故傳此名云 方向釜山 望倭關草梁等地 而

.指點焉 忽遇七倭人服裝 物表初見甚怪 一倭呼余以老人曰 年幾何 頗解漢

.音 不解者以筆話相通 乃知其姓名爲平富政也 其言曰 吾國有密陽朴 善山

.金姓人 其先皆貴國人云云 俄有小倭持一物 長可尺餘 從頭拔心擧以附目

. .渠所謂千里鏡也 推而攘余曰 老人且觀之 附於一目 則眩 無見 良久乃矅

.定 十里間菜女之戴筐 農夫之負禾 昭在鏡前 眞奇寶也 昨見異域山川 自

.謂奇觀 今與異國人物相對談笑 且觀寶鏡 其奇又如何也 多大釜山爲節制

.營 東萊卽都護府 皆古戰場忠臣義士貞女孝子之蹟 在在無數 蓋地邊倭 國

. .家之關防甚嚴 風氣則不甚異於大陸也 至溫井 水湯不可探也 嘗聞水之發

.源處 有石硫黃 則水必溫 或云神人所煖 療人疾病 朱子詩曰 誰燃丹黃焰

. .此玉池水者 卽所謂溫泉 然物或有乖常之理 不必强究 行至梵魚寺 寺㸑

.在金井山城之北 楓菊松篁遍山盡景 僧言新羅興德王所創甚古也 自梁山縣

.過黃山驛 夾洛江而溯行 卽故都之後藏也 江左江右之山川氣勢 蹲蹲焉 盡

.向金海 如無數軍兵 擁將壇而環立 始驗昨日所見之不誣矣 大抵洛江一帶

.南國之紀也 魚鹽之通商 盡由此江 江鮮海錯 商女之筐筥也 荻柴蘆席 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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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之負載也 往往巖上數尺釣竿 點點中流 一葉漁舟 又有大舶數三艘 滿載

累百鹽石 或搖櫓於舷頭 或曳纜於岸側 沙鳥驚人而飛去 空汀行客招舟而

.爭集津頭 無限光景 宛似吳會越南 有人戴蘆笠而至余請買之 其人曰驢背

.老人 買此何用 余曰 吾本鑑湖漁者 今行遍遊海上 無一點表識之物 以此

.歸掛壁上 將用於釣魚時也 其人默而視之 良久許焉 使小奚著而驅驢 余騎

.而 之 店兒街老 爭指拍手 魁梧一客 前而問曰 人皆騎則騎之 步則 之筇 筇

. .老人之騎且 奚哉 余曰 驢小力弱 恐其不勝重任也 客曰 倒騎驢而看山筇

乘蹇驢而訪梅 傳爲騷家風致 然騎而 徒爲見者之該笑立異 爲高君子不筇

. . .爲也 余謝曰 子欲以我爲君子耶 余性無拘 往往不免爲狂態 今聞子言 與

. . .人爲善之意切矣 遂以 與之 客大笑曰 此誠不吝改過之道也 然且觀其使筇

.奴著笠而驅驢 老人之病 實爲難醫 還其 而更語曰 是扶老物 不關於少筇 筇

.年 相視含悵而別 自龍塘至三浪 亦一可賞 閭閻撲地 江市通陸 舸艦迷津

海運通京 南連金昌 北接淸密 蕩子豪少之往來於東萊者 問津必於是 江上

.絶頂 有五友亭 卽吾宗先閔勖齋九齡五兄弟所同遊也 傍有鄕祠 共享五人

五人卽江湖金先生之外孫 與畢齋同學 爲刺史任虎臣所薦 終不就辟 風節

. .可尙 因謁廟 油然發百代之感慕 此固秉彝耶 北望嶺南樓 洞府通四十里

煙雲迷莊於其中 及至樓下 有栗林 周可十里 黃葉繽紛 穿林涉江 入府城

.東 上高墩 墩上卽樓之所在 地形高爽 故望之若飛鳥之在空 時繡衣任應準

在樓東小冊室 敲扑喧囂 嗔喝截嚴 回從樓西小門入周回一覽 無限形勝 已

. .悉於板上諸作 然爲俗客所遏 山巾野服 未能高唱寫興椎碎前人是可憤也

遂領略景物 悵然下樓 樓東有舞鳳菴數架蘭若 隱藪中掛側壁 眼底賞物 與

. .南樓相上下 而所棲者僧 故尤爲奇勝也 此非吾心之因物有遷乎 亦可警省

. .處也 西至堤大洞 村前有碑閣 閣傍有杏壇 居人曰此畢齋舊居也 墓在村

.後 故立神道碑於此 而杏樹則其童子時所種云 余遂登拜墓前 忽念濯纓子

金季雲 以先生所著弔義帝文入史草 爲昏朝群奸之所構誣 禍及泉壤 慘見

.肆市 至今晩生哽咽嗟惜 尤菴老先生嘗言 春秋之法微其辭事於定哀之際者

. .聖人之達權大用 又曰秉史筆者 惟直是職 抑此見歟 恨不得質疑於同時也

仍西望靈鷲山 渡朴津 至新蕃 此亦龍蛇戰場 郭將軍再祐據比禦寇 江右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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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郡 賴以得全云 倉於此 驛於此 市於此 人物之都會 亦可賞也 所歷山川

. .之勝 風土之尙 事蹟之記 不過十擧其一二 攝其大而已 此可謂善觀乎否

.前輩云 論性不論氣不備 論氣不論性不明 吾於山水亦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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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本陰寒恠哉溫 坎离玄象誰敢論 非貧非啞能醫世 侈奉宜乎若是尊

8) 은 권 책의 목판본이다 이 책의 본문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3 2 .梅屋先生文集  

구소 의 남명학고문헌시스템에 모두 입력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를 근거,文泉閣

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고서원문자료와 대조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충

하여 넣고 구두를 떼었다 그러나 판독할 수 없는 원문 일부는 부득이 로 처. □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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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은 권 책의 석판본이다 필자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다2 1 . .式好堂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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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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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은 권 책의 목판본이다 필자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다4 2 . .西扉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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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은 권 책의 석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제공의 고서원문자료를4 2 .蓮溪文集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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